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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장지아 네 번째 개인전 

‘장지아가 펼치는 작은 서사’ 

 

신보슬(대안공간 루프 책임 큐레이터)  

 

2006 년 여름. 장지아가 찾아왔다.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생뚱한 질문을 가지고.  

“여자는 서서 오줌 누면 안 돼?”  

무의식적으로 그녀의 질문에 난 속으로 대답했다.  

‘안 될 꺼야 없지만, 불편하지 않을까?’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금지된 여자들의 서서 오줌 누기를 ‘오메르타’ 침묵의 계율이라 불렀고, 여기에서 

그녀의 네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오줌. 여자들이 벌거벗고 서서 오줌 누는 장면을 찍은 사진과 비디오.  

아직도? 오줌, 여자, 누드, 여자들의 가학적 새디즘, 요부 등등. 이런 키워드들은 그 동안 장지아라는 

작가의 작업에 늘 보여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다소 식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녀는 

이전에도 <예술가가 되기 위한 신체적 조건 2_모든 상황을 즐겨라>에서는 무차별적으로 가해지는 폭력에 

꿋꿋이 버티고 있는 작가 자신의 모습을 비디오로 담았는가 하면, 생리혈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꽃도장>에서는 현실과는 반대되는 권력구조의 성적 판타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Princess 

Said>에서는 새디스트인 요부가 자신의 남자 포로의 눈물을 모으는가 하면, 키스 중 남자의 입으로 들어간 

침의 양과 눈물의 양을 비교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의 네 번째 프로젝트는 조금 달라졌다. 조금 덜 

노골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는 법을 알게 된 것 같고, 조금 더 유연해졌고, 함축적이 되었다.  

 

<오르메타: 침묵의 계율>은 장지아가 펼치는 작은 서사이다.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고, 현실을 전복시키는 작은 서사. 여자가 서서 오줌을 누는 

것이 왜 불경한 것이냐며 그녀는 여자들이 서서 오줌 누는 장면을 사진과 비디오 찍었다. 그리고 마치, 

‘자 어때?’ 라는 듯 대형출력물로 관객을 에둘러 싼다. 다른 한 편에서는 촬영장면을 찍은 비디오를 

보여준다. 거기에는 세상에서 금기시된 서서 오줌 누는 장면을 찍으면서 오가는 농담, 킥킥거리는 웃음이 

있다. 그 일탈의 현장에는 그들만의 유쾌함이 있다. 그런데 그들의 즐거움과 유쾌함이 오히려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이를 불편하고 당혹스럽게 한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강제된 억압기제, 그 억압기제를 일탈하려는 반항에서 그치지 않고, 

‘오줌’에 대해 다 써버리고 남은 일종의 ‘폐기물’에 대해 주목한다. 강철로 제작된 나무에 마치 

크리스마스트리에 거는 화려한 방울들이라도 되는 양 투명플라스크를 걸어놓고, 그 안에 각종(?) 오줌들을 

넣었다. 그리고 그 오줌들이 정화되어 떨어지면서 작은 씨앗의 싹을 틔우게 하였다. (<T-tree>) 그녀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여자들이 흔히 쓰는 빗, 가채와 같은 물건들에 소금을 고착시켰고, 

이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오줌이 들어간 픽서로 인화했다. <Fixed Object>시리즈 그리고 나서는 

천연덕스럽게 이 오브제들을 어항 안에 설치해 놓고는 마치 실험실 놀이라도 하듯 관객들에게 암모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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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 풀풀 나는 ‘오르메타의 바다’ 에 얼굴을 들이밀고, 그 안에서 이 오브제들을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장면들을 새롭게 재구성하면서 놀아보라고 권한다.  

 

그녀와 ‘오줌’에 대해 오랫동안 이야기해왔다. 찜통 같았던 여름에도, 낙엽이 지던 가을에도, 그리고 

찬바람 부는 겨울까지 우리는 무수히 많은 오줌이야기를 했다. 그러는 사이 처음에는 입에 올리기 그리 

편치만은 않았던 ‘오줌’이라는 단어가 슬슬 친근하고 익숙해졌다. 오줌이라는 배설물은 더러운 

것이라고 규정지어버리던 우리의 편견도 조금은 느슨해졌다. 우리가 나눈 오줌 이야기에는 남녀의 

불균형한 사회적인 권력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갔고, 이미 다 써버린 찌꺼기 배설물이 새싹을 틔울 수 

있다는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가능성이 때론 우리를 흥분시키기도 했다.  

그래서였을까? 요즘 장지아는 여전사라기보다 오히려 연금술사나 과학자가 된 것 같다. 이런저런 시 

약품을 섞어서 금을 만들어내는 연금술사처럼 이런저런 실험을 하는가 하면, 마치 과학자도 되는 듯 

이런저런 드로잉들을 가져오기도 한다. 그녀가 했던 많은 이야기들 중 겨우 2% 정도가 이번 <오르메타: 

침묵의 계율>에서 보여진 진 것 같다. 나머지 98%의 즐거운 상상이 더욱 기대된다.  

 


